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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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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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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 11114 이다인

	활동주제

	6월에 개최할 동아리 자체 모의유엔을 위한 준비 (해결책 설명 및 작성)

	주제선정
이유
	
모의유엔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부활동
내용
	[bookmark: _GoBack][image: ]먼저 “Women’s participation in Labor Force” 이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한 나라들을 두개의 큰 그룹으로 나누었다. 강대국들이 붙어있지 않게 골고루 섞어서 나누었고, 그 결과 러시아, 뉴질랜드 그리고 필리핀이 한 조가 되었고,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 한 조가 되었다. 두개의 큰 조로 나눈 뒤 본격적으로 해결책 작성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결책을 적을 때, 그에 맞는 형식으로 적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무슨 단어들로 해결책을 시작해야하는지, 무슨 단어들로 해결책을 풀어 나아가야 하는지 예시를 보며 나중에 우리가 적어야 할 해결책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image: ]또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 강한 근거로 자신의 해결책이 좋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기 좋은 국제기구들에 대해 기장이 설명해 주었다. 해결책에 쓰일 수 있는 국제 기구들은 많지만 이번에 우리의 모의유엔 활동의 주제에 근거로 쓰일 수 있는 국제 기구를 몇 개 선정해 해결책을 작성할 때 사용하기로 하였다. 

	
평가
(느낀점, 잘된점, 잘못된점, 개선해야할 점등.)
	기장이 해결책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며 설명을 하여서 조원들도 쉽게 이해를 하였고, 기장의 주도하에 해결책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진행이 잘 되었고, 조원들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질문을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어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어려움이 없었다. 

	
차 시
활동 내용
	차 시 활동으로는 지금 진행중인 주제의 해결책을 본격적으로 컴퓨터에 작성하여 수정하고, 자신과 같은 팀에 있는 나라들과 자신들이 어떤 해결책들을 가지고 왔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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